
강희업 대광위원장,

“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로 출퇴근 불편 해소할 것”

-14일, 앱으로 예약한 광역버스 탑승…속도감 있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-

□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4일(수) 오전 7시 40분경 출근

시간에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(MiRi)을 통해 직접 

예약하여 성남시 서현역에서 탑승하면서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

확인하고,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하였다. 

ㅇ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

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버스를 예약하고,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하여 

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. 

ㅇ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

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, 작년 연말에 시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

따르면, 이용자의 64.7%가 만족하고 있으며, 이용자 대다수(76.6%)가 

대상 노선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□ 강 위원장은 오늘 광역버스 탑승 직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와 

시스템 운영사(위즈돔, 이동의즐거움), 운송사업자(KD운송그룹) 등과 함께 

좌석예약제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.

ㅇ 그간의 지자체 협의 및 예약률 등을 감안한 세부논의를 통해 약 20여개 

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며,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이번 달 

중에 최종 적용 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.

□ 강 위원장은 “좌석예약제는 때로 춥거나 무더운 정류장에서의 기약없는 

대기를 해소하고 출퇴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시스템

이라는 점을 강조”하며,

ㅇ “이용 시민의 요청대로 적용대상 노선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더욱 확보

하여,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시키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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